
# 손을 내밀어 이웃과 관계 맺기

출발하기 전 가진 여행준비모임에서 반복된 핵심 키워

드 중의 하나는 손을 내밀어 타인과 관계 맺기였다. 손을

내밀대상은현지에사는주민일수도있고버스기사일수

도있으며공정여행을선택한일행일수도있으리라. 하지

만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고정된 뒤에 인간관계를 확장

하는게쉬운일이아님을알고있다. 

베이징에서 타이푸스치 초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자기

소개시간이있었다. 참가자들의여행동기와약간은들뜬

기대감을 접하면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약간의경계하는마음과함께조금씩기대감이일

었다. 모락모락 일어나는 기대감이 경계심을 누른 순간은

늦은 밤 초원에 도착하자 환영의 뜻으로 건네받은 하닥을

목에 두르고 독한 마유주를 마셔버린 순간이었을지도 모

르겠다.

# 학용품 전달과 몽골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정여행도 참가비의 일 퍼센

트를 모아 학용품을 마련해왔다. 방학이어서 작년에는 선

생님만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도 함께 와서 준비한

춤과 노래를 보여준다. 선물이 거듭되면서 진정성이 전달

되었나보다. 

저녁을 먹고 세수를 하고 나니, 전통 의상을 입은 몽골

아이들이 여기 저기 활발하게 뛰어 다닌다. 그 중에 가장

어린 쌍둥이 소년 둘이 앉아 낯선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

기에사진을같이찍자고말을걸었더니부끄러운듯얼굴

을피한다. 

몽골어로 안녕이란 말이‘세노’라 하기에 아이들에게

우리 노래‘세노야’를 불러 주면서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

아 사진을 찍었다. 이 쌍둥이는 저녁 공연에서 몽골의 전

통씨름‘부흐’를춤으로표현하여큰박수를받았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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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신나는 몽골 춤과 노래가 끝날 무렵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노래로 통한 것

인가? 과자를 주어도 절대 받지 않고 고개를 뒤로 빼더니

짧은시간이나마얼굴이익어서인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허전했다. 좀 더

몽골어를할줄안다면, 중국어를할줄안다면더많은것

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두 상자의 학용

품에불과했는데, 선생님과아이들그리고부모님들참많

은분들이오셔서환대해주었다. 진심으로고맙고반가운

마음이일었다. 

# 오보에 올라 텡그리에게 기도하다

산등성이에 있는 오보(돌탑)까지 걸었다. 가는 길에 돌

을하나씩주워서오보까지걸어올라갔다. 오보에서사방

을 둘러보면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짙푸

른초록의물결이만드는생동감, 뭉게구름끊임없이피고

지는 파란 하늘의 개방감, 묵었던 걱정과 근심을 잔잔히

털어버리도록격려하는기분좋은바람이분다.  

외국여행에서그나라의아름다움은배움에대한진지

한자세를갖고관습적인가치판단을극복할때만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미학은 서

구와 달리 인위적인 형상화보다‘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에 색과 생기를 더하는’무위의 존재화를

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이 같은 풍경의 특징을 발견하면

여행자는‘가슴이 사무치는’감동을 거듭하게 되며 비로

소우리의이웃은열등한것이아니라다르다는인식에이

르게 된다. 사람의 취향과 문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

등한것이다. 

사람이 풍경이 되는 여행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남는

여행을하고싶다면현지주민과이해하고마음을여는교

류의시간이필요하다. 그런경험을통해여행자는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비범

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선물과공연을통해관계맺기를지속하고있는내몽

골 공정여행은 그런 점에서 나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준

계기가되었다.    

텡그리는 몽골인의 하느님이다. 장룽의 소설 <늑대 토

템>에는, 죽은 뒤 텡그리로 돌아가라고 늑대가 있는 초원

에 시체를 던져놓고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아직도

초원깊숙이사는몽골인들은그리장례를지낸다고한다.

오보의돌무덤에주워온돌을얹고, 오른편으로세바퀴돌

면서몽골인의하느님텡그리에게소원을빌었다. 여기이

초원에비가많이오기를, 몽골의아이들이바라는것들이

부디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초원에 다시 올 수 있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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